하타오리마치 - 직물 마을

후지요시다는 1,000년이 넘는 직물 생산의 중심지로 현재는 하타오리마치(직물 공예가 번성한 마을)라고 불리며 그 전통을 살린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세기에 편찬된 법률과 행사에 관련된 규정을 기재한 엔기시키(延喜式)에는 이 지역의 기후와 고도로 인해 일반적으로 연공으로 바쳐야 했던 쌀을 생산하기 어려워서 세금을 명주로 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번영

에도 시대(1603~1868)는 수세기 동안 계속된 전쟁 끝에 찾아온 평화의 시대로 수도인 에도(현재의 도쿄)에서는 상인이나 장인으로 이루어진 부유한 중산계급이 대두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복장 등으로 사치를 누리며 그 부를 경쟁했지만 17세기 중반에 사치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류의 색은 갈색이나 회색과 같은 수수한 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안감까지는 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갈 길을 찾은 에도 사람들에 의해 컬러풀하면서도 우아한 안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후지요시다에서는 염색사가 후지산의 깨끗한 샘물을 사용해 선명한 색으로 염색한 명주가 특히 귀하게 여겨지며 직물 산업이 번성했습니다.

후지요시다는 에도 시대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섬유 제품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친 기적의 경제성장은 그 수요를 전에 없이 밀어 올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직기를 드르륵(가차)하기만 해도 만엔을 번다는 ‘가차만 경기’라는 재미있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브랜드의 발신지

질 좋은 원재료의 공급원이었던 후지요시다는 소비자용 브랜드의 발신지로 그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수많은 직물 제조 회사가 개최하는 ‘오픈 팩토리’에서는 직기를 사용해 직물을 제조하는 모습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와 학생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북 커버부터 침구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만 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특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후지요시다시는 2016년에 제1회 하타오리마치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지금은 매년 가을마다 개최하게 된 이 이벤트에서는 전시, 음악 연주, 특별 게스트를 초대한 패널 토론 등 장인들과 상인들이 협력해 후지요시다의 직물을 프로모션합니다. 메인 이벤트장은 오무로센겐 신사와 혼초 거리로 후지요시다 시내 곳곳의 공장과 매장이 이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